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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문화태도와 문화교류가 보건계열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
었다. 이를 위하여 K도 OO대학교 보건계열 대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 인식의 차
이는 이주민과의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 학교활동 중 이주민과의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 관련수업을 수강한 
경우 다문화 인식이 높은 것을 나타났고, 문화태도와 문화교류가 다문화 인식과 정적상관관계로 밝혀졌다. 회귀분석 
결과, 문화태도와 문화교류가 다문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향후 
이주민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다양한 다문화 활동과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는 향 후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다문화, 교육, 태도, 교류, 다문화 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attitudes toward culture and the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could influence on the multi-cultural awareness in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Convenience sampling was conducted for data collection; thus, total 407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of OO University in K province were recruited and asked to complete the survey for this study. As a result, 
those who had the experiences of contacting immigrants, had the experiences of contacting immigrants via the 
school activities, and took the classes related with multi-culturalism showed high multi-cultural awareness. In 
addition, attitudes toward culture and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with a 
multi-cultural awareness. At last, based on the regression analysis, attitudes toward culture and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showe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multi-cultural awareness in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Health science students could play important role in immigrants’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care in the futur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strongly suggest to provide 
proper education and various activities of multi-culturalism to those students. It would lead to a high quality of 
care and firm health care system for the immigrant population residing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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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행정안 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7월 한국에 거

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174만명으로 체주민등록인구 비

율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민등록 인

구 비 5%이상 지자체는 총 22개 지역이며 그  경기도 

안산시가 83,648명으로 국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1]. 특히 원곡동은 안산시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국경없

는 마을’ 로젝트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문화를 정착화

시키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거주로 인한 다양한 

문화 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2]. 이 게 우리사회

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로 확 되면서 다문화 사회를 

성공 으로 이끌기 해서는 다문화 사회에 한 이해를 

높이고 편견없이 다문화사회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3]. 한 자신들이 속해있는 문화에 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다른 문화[4]에 한 올바른 지식, 가

치,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 으로 이주민들은 언어의 한계와 문화  

차이로 인해서 사회  응이 어렵고 사회  편견과 법

, 제도  차별,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의 각종 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5].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은 우

울, 불안, 외상 후 스트 스 상태를 겪고 있으며, 문화

응스트 스 등으로 인하여 심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6]. 이들은 병원 이용 시 의사소통의 어

려움, 불충분한 진료시간, 병원이용 차의 복잡함, 동료

집단의 지지부족, 의료인의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다[7].  

국내 의료기 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간호사의 경우 89%가 근무 에 외국

인 환자를 만난 경험이 있고[8], 간호 학생의 경우도 

66%가 실습기간 에 외국인 환자를 만난 것으로 나타

났다[9]. 그러나 종합병원 간호사의 94%가 다문화 련 

교육을 받은 이 없고, 73%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간호 학생의 90%가 다문화교육의 필

요성을 느끼고 있었다[8,9].

보건의료인이 문화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경우, 돌

상자의 건강결과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는데, 

보건의료인의 이주민에 한 인식수 이 보육교사와 

등학교 교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고하 다[10]. 보건계

열 학생의 다문화 인식은 학교나 매스컴 등을 통해 다

문화를 하여 알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 한 편견과 

고정 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보건의료인은 돌  상자의 간호 요구를 정확하게 

표 하고 스스로 건강 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들에게 상담자와 교육자, 옹호자로 역할을 해야 하며, 이

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서도 동일해야 하며 

이를 해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12]. 

이에 본 연구는 이주민들을 돌보게 될 보건계열 학

생들을 상으로 문화  태도, 문화 교류, 다문화 인식 수

을 확인하여 간호 장에서 이주민에 한 건강형평성

을 고려한 차별 없는 돌 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으로 비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내용을 설계하는데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문화 태도, 문화 교

류, 다문화 인식을 악한다. 

둘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다문화인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문화 태도, 문화 교류, 다문화 인식을 상  분석

한다.

넷째, 문화 태도, 문화 교류가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을 상으로 이주민에 

한 문화 태도, 문화 교류, 다문화 인식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K도 OO 학교 학생  연구에 참여하기

를 동의한 보건계열 학생들을 상으로 편의 표집 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



The influence of attitudes toward culture and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on the multi-cultural awareness in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01

지 실시하 다. 상자의 표본의 크기는 G* power Ver. 

3.1.2 analysis ware를 이용하여 유의수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독립변수 9개를 기 으로 설정하여 최소 

표본의 수는 166명으로 산출하 다. 4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420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에 무응

답과 불성실한 응답 13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407명의 설

문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경험 관련 특성

일반  특성  다문화 경험은 총 7문항으로 성

별, 학년, 일상생활  이주민과의  경험과 그 느낌, 

학교활동  이주민과의  여부와 그 느낌, 이주민에 

한 차별 정도, 다문화 련 수업 경험여부, 다문화 련 

수업의 필요성 총 7문항으로 구성된다.

2.3.2 문화 태도

문화 태도를 측정하기 해서 임미선[13]이 교사를 

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5 ’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은 40 이다. 

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인식이 정 임을 의미한다. 

설문문항은 다인종에 한 인식과 존 , 다문화의 인정, 

다문화에 한 신념, 이주민에 한 친 감, 소통, 심, 

다문화지식 수용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개

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75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1이었다.

2.3.3 문화 교류

문화 교류를 측정하기 해 최소연[14]이 개발한 척도

를 사용하 다. 체 8문항으로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5 ’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

가 높을수록 문화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9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8이었다.

2.3.4 다문화 인식

다문화 인식을 측정하기 해 다문화사회에 한 한

국인의 의식조사 설문지를 기 로 임주용[15]이 수정·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 4문항으로 ‘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5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69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최종 407명의 설문지를 IBM 

SPSS Statistics 23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 다. 

첫째, 문화 태도, 문화 교류, 다문화 인식을 평균값과 표

편차는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연구 상자

의 일반  특성과 문화 태도와 문화 교류에 따른 다문화 

인식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t-test), One-way ANOVA

로 분석하 다. 셋째, 문화태도, 문화교류, 다문화 인식간

의 계는 pearson 상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

시하 다. 넷째, 문화 태도, 문화 교류가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향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모든 통계값의 유의도는 p<.05 수 에서 검증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상자는 여자 340명(83.5%) 남자 67명(16.5%)으로 여자

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218명(53.6%), 2학년이 155명(38.1%), 3학년이 34명

(8.4%)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민과 경험이 ‘있다’로 

응답한 비율은 33.2%(135명), 없다는 66.8%(272명)으로 

나타났다. 이주민과 한 135명의 반응에서 정 이

었다는 76명(56.3%), 부정 이었다는 9명(6.7%), 그  그

랬다는 50명(37.0%)으로 나타났다. 학교활동  이주민

과 경험은 ‘있다’ 응답한 경우가 19.2%(78명) ‘없다’

는 80.8%(329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한 차별수 에 한 응답에서 ‘매우 심각한 수 이다’ 

는 1.7%(7명), ‘심각한 수 이다’ 는 48.9%(199명), ‘보통

이다’는 44.5%(181명), ‘이주민이 오히려 우 받고 있다’

는 1.5%(4명)으로 조사 되었다. 다문화 련된 수업 경험

은 ‘있다’는 51.6%(210명), 없다는 48.4%(197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다문화 련 수업의 필요성는 ‘필요하다’ 응답

한 경우가 75.9%(309명), ‘필요하지 않다’는 24.1%(98명)

으로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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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Mean SD t/f p

Gender
Male 67 3.67 0.66

-0.42 0.675
Female 340 3.70 0.51

Grade

First year 218 3.75 0.51

2.286 .103Second year 155 3.63 0.58

Third year 34 3.67 0.46

Experiences of 

contacting 

immigrants

Yes 135 3.83 0.54

3.665 0.000**
No 272 3.63 0.52

Experiences of 

contacting 

immigrants via the 

school activities

Yes 78 3.90 0.50

3.724 0.000**
No 3 3.45 0.54

Experiences of 

taking class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Yes 210 3.87 0.48

7.120 0.000**
No 197 3.51 0.53

Thoughts about 

having class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Necessary 309 3.80 0.50

6.997 0.000**
Unnecessary 98 3.38 0.53

<Table 3>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by 
background variable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N %

Gender
Male 67 16.5

Female 340 83.5

Grade

First year 218 53.6

Second year 155 38.1

Third year 34 8.4

Experiences of 

contacting immigrants

Yes 135 33.2

No 272 66.8

Experiences of 

contacting immigrants 

via the school activities

Yes 78 19.2

No 329 80.8

Perception about racial 

discrimination existing 

in South Korea

Very serious 7 1.7

Somewhat serious 199 48.9

Not serious 181 44.5

No discrimination at all 14 3.4

Multi-cultural families got 

privilege
6 1.5

Experiences of taking 

class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Yes 210 51.6

No 197 48.4

Thoughts about having 

class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Necessary 309 75.9

Unnecessary 98 24.1

<Table 1> Background variables of the study subjects.

3.2 연구대상자의 문화 태도, 문화 교류, 다문화 

인식 수준

연구 상자의 문화 태도, 문화 교류, 다문화 인식은 

Likert 5  척도로 조사한 결과, 문화 태도 3.47(±.498), 문

화 교류 3.36(±.423), 다문화 인식 3.70(±0.54)으로 보통보

다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Table 2>.

Questions Mean SD

Attitudes toward culture 3.47 .498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3.36 .423

Multi-cultural awareness 3.70 .540

<Table 2> Attitudes toward culture,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and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인식 차이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성별, 학년에 의한 다문

화 인식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주민

과의  경험은 있는 경우가(3.83±0.54) 없는 경우

(3.63±0.52)보다 다문화 인식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학교활동  이주민과의  경험 있는 경우가

(3.90±0.50) 없는 경우(3.45±0.54) 보다 다문화 인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련 수업 경험이 있는 경우

가(3.87±0.48) 없는 경우(3.51±0.53) 보다 다문화 인식 수

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문화적 태도, 문화적 다양성, 다문화인식 

    간의 상관관계

연구 상자의 다문화인식과 문화 태도(r=.588), 문화 

교류(r=.601)는 통계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내었

다<Table 4>. 이는 문화태도가 좋을수록, 문화교류가 많

을수록 다문화 인식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문화교류가 

문화태도보다 다문화 인식과 상 성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태도와 문화교류(r=.475) 역시 정 상 계로 나타났다.

 

Variables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Attitudes 
toward 
culture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Multi-cultural 
awareness 1　 　 　

Attitudes toward 
culture .588

**
　1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601

**
.475

**
　1

** p<.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toward
culture,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and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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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문화 태도, 문화 교류가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상자의 문화태도, 문화 교류가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5>. 그 결과 설명력은 47.9%(R
2=.476)이고 VIF 

값은 1.291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의심되지 않

았으며, 상자의 다문화 인식에 한 통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F 값은 185.69, 유의확률은 .000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문화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

인은 문화교류(B=.527, p=.000), 문화 태도(B=.421, 

p=.000) 순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교류가 많을수록, 문화

태도가 좋을수록 다문화 인식수 이 높아짐을 알 수 있

었다.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D Beta

The attitudes 

toward culture 
.421 .044 .391 9.574 .000

The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527 .052 .415 10.173 .000

R
2
 (adjusted

 
R
2
)  = .479(.476)   F= 185.678  P=0.000

<Table 5> The influences of attitudes toward culture
and experiences of cultural exchanges on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4. 논의

본 연구는 향후 이주민의 신체  정서  건강 돌 에 

요한 역할을 하게 될 보건계열 학생들의 문화태도  

문화교류가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실시되었다. 

보건계열 학생의 다문화 인식을 살펴보면 다문화 

인식 3.70(±0.54) 으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김남희, 

임선 [16]이 보고한 3.55(±0.43) , 간호사를 상으로 

김경희, 이은경, 김지수[10]가 보고 한 2.80(±0.4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교사를 상으로 임미선, 박정윤

[17]의 연구결과 4.01(±0.59)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교육이나 연수경험이 없을수록 다문화에 한 인

식이 보수 [17]인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연계해 

볼 수 있다. 즉 연구 상의 51.6%가 다문화 수업 참여 경

험이 있고 이로 인해 다문화 인식이 보통보다 높은 수

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연구 상자의 다

문화 인식수 이 보육교사 보다 낮은 것은 보육 장에서

의 이주민 자녀나 부모와의 자연스러운 빈도가 높고 

다문화 인식 개선을 한 교육이나 연수 참여가 련 요

인으로 향을 주었을 것으로 측된다[18]. 즉 다문화 

교육이나 연수 참여, 이주민과의 잦은 경험 등이 다

문화 인식에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성별, 학년에 의한 다문

화 인식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권미은 외[19] 연구에서 성별과 학년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김진철과 

장석 [20]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문

화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과 성별이 다

문화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수일수도 있으나 그 결과

는 일 되지 않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문화 태도, 문화교류, 다문화인식 간의 상 계를 분

석한 결과, 다문화인식과 문화 태도(r=.588), 문화 교류

(r=.601)는 통계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냈으며, 

문화태도와 문화교류 요인들이 다문화 인식을 47.6% 설

명하 다. 즉 문화태도가 정 이고 문화교류가 많을수

록 다문화에 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10,18].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건계열 학생의 다문

화 인식은 간호사나 간호 학생 집단 비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지만, 보육교사 집단 비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 문화태도가 정 이고 문화교류가 많을수록 

다문화에 한 인식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융

합시 를 맞이하여 변하는 의료 장의 보건 문가로

서 비[21]되기 한 다문화 역량 강화는 필수 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의 다문화 인식 함양을 

한 올바른 문화태도 형성과 정  문화교류  이주

민과의 자연스러운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로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화 태도, 문화교류가 보건계열 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한 실시 서술

 조사연구이며, 총 407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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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다문화 인식의 차이는 이주민의 경험이 

있는 경우, 학교활동  이주민과 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 련수업이 있는 경우가 다문화 인식이 높은 것

을 나타났고, 문화태도, 문화교류가 다문화 인식과 정

상 계로 밝 졌다. 문화 태도, 문화 교류가 다문화 인

식에 한 회귀분석 결과, 문화태도, 문화교류가 다문화

인식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으며, 설명력

은 47.6%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태도, 문화교류가 학생의 다문화 인

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 져 학생의 문화태도, 

문화교류가 다문화인식을 결정한 다는 연구 결과는 교육

장에서 다문화 인식을 확장하기 해 다양한 문화태도

와 문화교류를 보다 체계 으로 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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